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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Obesity Stress Test for Korean Adults

Lee, Hyun-Jung
Advisor : Prof. Seo, Young-Hwan, Ph.D.
Departma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of the test, possible to 
verify in a common method, which is related with obesity stress. That is,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test with the general contents, related to obesity 
stress that everybody may go through, and leaded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s through the following serious course.

The obesity stress test of Korean adults was classified with the four 
subsidiary factors such as ‘surrounding awareness and burden’, ‘self-cognition 
and behavioral change’,‘sickness concern and worry, and passive behavioral 
emotion’ etc.

First, the factor,‘surrounding awareness and burden’, was composed of 13 test 
such as ‘because I think that need diet for my appearance...’,‘because I got fat 
and my body is not suitable to fitness...,’‘because I think to be fat when I have 
a picture taken..., ‘because I am on my mind when I go shopping for 
clothes...’,‘when I am on my mind about the other person's vision because I can 
not conduct self-administer...’,‘when the cloth of the usual size doesn't fit me...’, 
‘because I am anxious if the others may see my skin...’‘when I hear from 
surroundings that I got fat...’,‘because I am anxious if I may be fat as I get 
older...’,‘because I am depressed when I look at my appearance on mirrors or 
show window...’,‘because I am depressed when I compare myself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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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ers or slender people...’, ‘because I have difficulties in moving due to 
so big belly as to be  detestable...’, and ‘because I got fat and don't like 
physical check up and exercise time...’. 

Second, the fact, ‘self-cognition and behavioral change’ was composed of 11 
test such as ‘I can not focus on my business due to the thoughts of my 
weight...’, ‘because I am afraid of passing narrow place and because I think 
that Io make a place narrow...’,‘because my temper is getting more violent 
gradually...’,‘because in the past, I thought of suicide due to body shape 
(fatness)...’,‘because I feel to vomit after having foods...’, ‘because I want to 
make friends with an opposite sex, but am afraid that the opposite sex may 
dislike me...’,‘when I feel guilty and detestable severely after overeating...’, 
‘because I think that I spoil my life due to my appearance...’, ‘because I spend 
much time in thinking of my appearance...’,‘because I check up my weight on 
the scale frequently...’, and ‘because I am hesitant and have sense of shame 
due to body fitness...’.  

Third, the factor, ‘sickness concern and worry’ was composed of four 
questions such as ‘because excessive weight is loaded and pain is 
brought about on the waist, knee...’,‘because I am afraid of metabolism 
syndromes such as a variety of sicknesses...’,‘because I feel my body 
condition gets bad due to a little increase in weight...’, and ‘because I 
am out of breath though I waggle a little and am afraid of respiratory 
system sickness...’.    

Fourth, the factor, ‘passive behavioral emotion’ was composed of five 
questions such as ‘because I am always tainted with sense of defeat 
including anger-control disorder, bipolar disorder etc...’, ‘because I am 
passive in social activity and human relation due to appearance...’, 
‘because of feeling of pressure for improvement of obesity’, ‘because I 
have a less self-effectiveness like abandonment of allocated duties...’, and 
‘because I can not take in foods easefully...’. 

In conclusion, the stress of the Koreans was related to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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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sickness, and the things in the physical mental level. They 
are the traits found from everybody concerned about obesity living 
everywhere, irrespective of the East and the West. But, the point worthy 
of close attention is that the first factor,‘surrounding awareness and 
burden’, is  embossed. It is one of the archetypal traits of the Koreans 
who lay emphases on group culture, common as ‘community recognition’, 
and excessive consideration and recognition on the others. 

That is, the Korean's obesity stress is based on the archety latent in our 
culture. They recognize the stress excessively by comparing with others 
through their stresses. So through the various successive study including 
this on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o obesity stress in a multiple level 
and in an alternative way by recognizing excessiveness as a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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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 상업화, 기계화, 정보화 등 과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각종 사회문
제와 흉악범죄 등 인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가득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들 현대사회를 ‘스트레스 사회’, ‘스트레스 폭
발’, ‘분노사회’라는 말로 그 특징적 성향을 묘사한다. 이는 과거보다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원인과 인자가 얼마나 복잡 다양해졌고, 그에 대한 반응 또한 즉
각적이며, 폭발적인지를 짐작케 한다.

스트레스는 내․외적 압력에 의하여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특정한 반
응(Selye, 1956)을 일컫는 말로, 국립국어원(2016)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
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외부자극이
나 압력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정신적·신체적 측면의 에너지 소비과
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면서 학문적인 용어이며, 20세기에 만들어진 
비교적 신조어에 해당된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친숙함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할 만큼 ‘만병의 근원’, ‘조용한 살인자’로 인식되어 긍정적
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한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편두통, 두통, 불안, 적응 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 질
환에서부터 소화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피부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내분비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장기적
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건강과 아름다움 추구라는 인간의 욕구와 만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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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대중매체라는 현대적 교류수단과 결합하면서 몸짱, 식스팩, S라인, 꿀벅
지, 스키니 등과 같은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어, 지극히 정상체중임에
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여 외모 불만족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박은희, 박해령, 2015), 과도한 강박적 행위까지 단행케 한다.

이에 대해 한지영, 홍승분(2011) 등은 사회적으로 마른체형을 강조하는 풍토
를 지적한다. 마른체형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실제 자신을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날씬하고 마른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느낀다고 하였
다. 최종필(2015) 또한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마른체형과 수려한 외모의 연예
인들이나 타인의 시선 등을 만족스러운 체형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하였다. 
즉 외모지상적 경향이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보편적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충족되지 않는 열망에 대한 주관적 동기로 인한 갈등 및 체중증가와 
같은 비만을 우려하는 일련의 걱정을 '비만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비만
스트레스는 뚱뚱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비만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는 물론, 자기관리 차원 및 미의 기준으로까지 인식되어 비만을 
우려하는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쉬이 간과하기 어렵다. 이미 사회 기저에 깔려있
는 비만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며, 각종 매스미디어의 
난무한 보도와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통계자료 등은 오히려 비만스트레스를 부추
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비만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면
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단순히 “살찔까봐” 또는 “아플까봐” 등과 같이 비만
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우르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대상과 요인별로 구분되어 진행
되어 왔는데, 대상별로는 아동(조양래, 1997; 김은경, 박태선, 김미경, 2001; 김
은혜, 2002; 성은주, 2005; 양희정, 2007; 전숙영, 2008; 최선화, 2009; 김지희, 
2010; 안태종, 2011; 김진실, 2014; 서혜영, 이동영, 2014), 성인여성(정미숙, 
2005; 하애화, 김정화, 유경숙, 2008; 한인경, 2009; 이윤영, 2010; 김진희, 
2011; 2013; 박은희, 박혜령, 2015), 여대생(전영선, 2006; 박복남, 이혜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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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2007; 권영숙, 2008, 김미소, 2010; 이주영, 김주덕, 2011; 류현지, 
2013; 강양희, 김경희, 2015), 청소년(김은정, 2002; 권봉안, 2003; 배윤정, 
2004; 권지혜, 2005; 이주연, 2007; 최부영, 최미옥, 2008; 김지연, 2009; 이근
일, 2010; 김일형, 2011; 이진숙, 이소영, 노정욱, 2012; 이준, 2013; 윤정민, 
2015), 노인(이정현, 2004; 김봉균, 2016)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고, 요인
별로는 자아존중 및 자아 효능감 관련(김춘희, 2006; 박복남, 이혜자, 박종선, 
2007; 손미자, 2008; 이근일, 2010; 안태종, 2011; 이지은, 어성연, 정인경, 김
정현, 2012; 박은희, 2013; 김진실, 2014; 박은희, 박혜령, 2015),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관련(최성은, 1998; 배윤정, 2004; 권지혜, 2005; 김정호, 2006; 최부
영, 최미옥, 2008; 김지연, 2009; 이윤영, 2010; 김진희, 2011; 이진숙, 이소
영, 노정욱, 2012; 김경희, 2013; 강양희, 김경희, 2015), 비만과 사회성의 관
계(김은혜, 2002; 양희정, 2007; 문재우, 박재산, 2008; 문재우, 박재산, 2009)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생활환경요인(최선화, 2009) 식행동 및 
식습관 관련(정미숙, 2005; 김지희, 2009; 김지희, 2010; 장제현, 2013) 등을 
주요인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연구들은 국외의 Ben-Tovim & Walker(1991)
의 연구와 국내의 조양래(1997)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외 연구의 경우, Ben-Tovim 
& Walker(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조선진(1997)이 여대생을 대
상으로 사용 하였고, 이를 정미숙(2005), 이승현(2005), 박복남, 이혜자, 박종선
(2007), 박정언(2011), 김명숙(2015), 박은희, 박해령, (2015) 등이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의 경우, 조양래(1997)가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전영선(2006), 김지희(2008), 이지영(2008), 최부영, 최미옥(2008), 문재우, 
박재산(2009), 최선화(2009), 한인경(2009), 이근일(2010), 김미선(2011), 
김진실(2014), 서혜영, 이도영(2014) 등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컨대, 비만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어 왔고, 이 같은 연구들은 자존감과 자아존중감, 체중조절, 체형인식, 체형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전체적으로 대상별 특
징을 고려한 요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비만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상시적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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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또한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방증하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가치적 
차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온 측정도구의 이질성을 들 수 있다. 지금껏 
주로 사용되어져온 비만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서양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우리나라
의 일부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어져 온 것이다. 
즉 동양과 서양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비만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 또한 그 인지와 해석에 이질적 견해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에 개발된 척도의 과거성이다. 비만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
적 자주 다루어져온 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태에 비해 현대인들의 
시대적 욕구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하다. 일례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살
을 빼기 위해 단식과 같은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으며, 많은 정보를 토대로 자신
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방법들을 강구한다. 때문에 보다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
재할 것이며,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한계성이다.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를 대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상들의 속성을 비만환자로 제한하여 접근하
다보니 각 문항이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극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발
생한다. 비만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비만스트레스를 비만자 위주로 개발되
어진 설문지를 통해 규명코자하다 보니 그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비만자와 비만이 아닌 자가 겪는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다르다 볼 수 없
으며, 본디 건강하고 아름답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토대로 하므로 이는 근본적
으로 같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남녀노소, 비만해도, 비만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비만스트레스를 
특정 대상으로 국한시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편협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반
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검자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
변적이고 유동적인 현대인의 특징과 욕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는 자못 크다 할 수 있으며, 필요적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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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가설

순 번 내       용
가설Ⅰ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을 위한 문항을 확보할 것이다. 

가설Ⅱ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
도를 확보할 것이다. 

가설Ⅲ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에 대한 설문화를 실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문화와 인식에 기반을 
둔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한다.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
는 비만과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위한 기저연구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향후 후속연구들에도 유
용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표 1>과 같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비만스트레스의 내용적 의미와 범위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

을 현재 비만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정상, 과체중, 과거의 비만 경험자 또는 미래
의 비만 위험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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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비문항조합은 1차 선행연구와 2차 전문가 집단으로 실시하였는데, 2
차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에 소요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논제에 해당하는 주요 용어들은 그 개념과 의미가 매우 일반적이기
는 하나, 혼돈과 왜곡 및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비만(obesity)
체내의 지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유전적, 

환경적,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증후군을 말
한다(대한비만학회, 2001). 

  2)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란 내․외적 압력에 의하여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특정한 반

응의 총화로(Selye, 1956), 일상에서 생기는 외부적 자극 및 변화에 대한 부적
응 상태, 즉 ‘긴장’, ‘불안’, ‘짜증’ 등과 같은 정서적 불쾌감의 집합체라
고 할 수 있다. 

  3) 비만스트레스(obesity stress)
비만(obesity)과 스트레스(stress)는 합성어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비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며, 비만하지 않더라도 비만에 대한 염려와 우려로 
생겨나는 불쾌한 감정과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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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자별로 구분된 비만의 개념
저자(연도) 비만개념

Krause
(1984)

신체활동에 의해 소비된 칼로리보다 음식물로 섭취된 칼로리
가 높은 경우 잉여 칼로리가 지방조직으로 변해 몸속에 축적
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김이순
정영혜
(2001)

일반적으로 체내의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과체
중 상태이다.

대한비만학회
(2001)

체내의 지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체지방이 과잉 축적
된 상태로 유전적, 환경적,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증후군이다. 

승정자
(2007)

비지방성분과 비교하여 체지방량이 과도한 상태로 축적되는 
현상이다. 

김수근 외
(2008)

음식물로 섭취된 에너지가 신체활동을 통해서 소비한 에너지
를 초과하여 여분의 에너지가 피하 등의 지방조직에 체지방으
로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체중의 이상증가 현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만

1) 비만의 개념
비만 ‘obesity'의 어원은 ‘ob’(over)와 'edere'(to eat)에서 비롯되었

다. 사전적 의미는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을 말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기가 순조롭게 소통되지 못하여 가슴과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비만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
로 비만 개념을 조사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비만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비만의 개념을 <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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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언
(2011) 비만은 체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이다. 

손숙미 외
(2010)

비만을 섭취에너지가 소비에너지보다 많아져 잉여 에너지 축
적으로 체지방합성이 항진되어 발생하는 지방이 과도하게 축
적된 상태이다. 

조연숙
(2010)

체내의 피하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
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남은 열량이 지방
으로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희
(2011) 비정상적으로 체지방이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이다. 

서울아산병원
(2014)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체내
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비만은 많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
하지 못해 불균형이 일어나며, 소모하지 못한 에너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피하지방이 몸에 축적되어 비대해진 현상을 말한다. 

2) 비만의 원인과 종류
비만은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유전적, 환경적, 사

회적 차원에서 설명되어 지는데, 유전적으로는 비만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비만이 높은 경우를 말하고, 환경과 사회적 인자는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과 폐경, 남자의 경우 사회생
활, 음주, 스트레스 등이 비만을 야기한다. 이처럼 비만은 다양한 인자가 관
여하는 복합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음식섭취와 활동량이 적절한데도 체중이 증가한다면 이는 대사질환
을 의심해볼 수 있다. 우리 몸은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 여러 호
르몬을 분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과도하게 살이 찔 수 있다(박상용, 2011).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
다한 경우 얼굴, 목, 어깨 주변 및 복부에 과다한 지방의 축적이 생길 수 있
으며 반대로 팔다리의 근육량은 감소하는 비만이 생길 수 있다(위시바디라
인, 2014, 03, 11).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
하는 종양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병변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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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만의 종류 및 원인 
종류 요인 원         인

단
순
성
비
만

유전적 
요인

① 비만은 기본적으로 비만유전자가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대사
에 영향을 주거나 에너지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욕에 영향을 미
칠 때 일어난다.

② 부모에 따른 자녀 비만 위험도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비만일 때 
80%, 한쪽이 비만일 때 50%, 모두 비만이 아닐 때 10%이다.

환경적 
요인

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식습관이 같기 때문에 비만인 부모의 
식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② 신체활동량(운동)의 감소와 불충분한 수면 등 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 
요인

① 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서적 우울함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욕
구불만으로 인한 식욕 증가가 원인이 된다.

② 음식과 관련 없는 모든 욕구불만이나 불안을 먹는 것으로 해소
시키는 보상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 등에서도 병적인 비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체중을 줄이고 여러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아내어 교정을 해야 한다(대한비만학회, 2008). 

한편, 비만은 단순성 비만과 중후성 비만으로 대별된다. 단순성 비만은 원
인질환 없이 과식이나 운동부족 등에 의해 야기되는 비만을 말하는데, 대부
분분의 비만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 즉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많
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섭취한 열량을 소비하지 못하여 체내에 지방조직
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하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운
동부족과 같은 육체적 활동량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 중후성 비만은 비만
을 유발시키는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만을 말한다. 즉 부종, 소
화불량, 관절염, 전신피로 등과 같은 대사 장애로 인해 비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며, 복부지방의 형태로 축적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렵고 그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비만치료가 가능하다.

<표 3>은 비만의 종류와 원인을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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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식습관

①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 육식류만을 좋아하는 식습관, 야식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 등 이러한 식습관들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
후
성
비
만

질병적 
원인

① 갑상선 기능저하 심부전증, 당뇨병,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분비 
등 질병에 의해 비만이 될 수 있다. 

② 내분비성 비만, 약제성 비만, 유전성 비만의 원인이 된다. 

출처: 이윤관(2013). 비만과 체중관리. 

3) 우리나라의 비만현황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하였다.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는 달리 비만은 경제발전과 생활방식
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보건
복지부, 2016). 

보건복지부(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14년 기준 30.9%로 
최근 10년간 큰 변화 없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1세기를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비만율
은 남자는 2005년 34.7%에서 2014년 37.7%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36.6%를 유지하고 있고, 여자는 2005년 27.3%에서 2014년 23.3%로 
25.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와 50대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70대, 30
대, 4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
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활동의 감소에 따른 소극적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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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 및 연령집단별 성인 비만율 (단위 :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
별

남자 25.1 31.8 34.7 36.2 35.3 35.8 36.4 35.1 36.3 37.6 37.7
여자 26.2 27.4 27.3 26.3 25.2 26 24.8 27.1 28 25.1 23.3

연령
집단

19-29세 15.2 17.3 19.3 22 23 22.1 20.5 21.7 22.4 22.4 23.9
30-39세 24.6 25.6 29.0 27.8 28 29.5 31 31.5 32.5 33.2 31.8
40-49세 31.6 35.8 35.2 32.5 34.4 34.7 34.1 35.4 39.2 33.7 31.1
50-59세 35.6 37.2 42.1 42.4 37.4 40 35.3 35.7 34.1 37.3 35.4
60-69세 30.2 38.3 39.6 46.2 37.2 37 40.7 38.8 38.5 36.3 36.8
70세 이상 22.2 29.5 31.5 31.7 29.3 31.1 30.6 29.7 31.1 33.8 32.1
전체 26.0 29.2 31.3 31.7 30.7 31.3 30.9 31.4 32.4 31.8 30.9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4 국민건강통계.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2016)에서도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BMI)’를 이용하여 비만율을 측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34.1%로, 성별로 남성은 40.3%, 여성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최근 5년간 남성과 여성 모두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해왔음을 
<표 5>와 같이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비만율 변화 추이(2010~2015)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37.2 37.8 38.1 38.7 38.4 40.3
여성 25.7 26.3 25.9 26.2 26.1 26.9
전체 32.1 32.6 32.6 33.1 32.8 34.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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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남성은 44.0%로 30~40대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38.4%
로 60~7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2015 성별·연령별 비만율 현황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계

20대 이하 34.4 12.5 24.0
30대 44.7 16.8 35.0
40대 43.5 23.4 34.4
50대 39.8 29.7 34.9
60대 37.3 37.9 37.6
70대 31.7 39.3 35.8

80대 이상 23.1 29.3 26.8
전체 40.3 26.9 34.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분류한
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30을 초과할 경우 비만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고, 세계 주요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비만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
까운 나라 일본보다 비만율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회 전반에 문화적 형태로 내제된 
비만유발요소가 매우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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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만의 진단법과 표준체중 산출법

  (1) 체중으로 알아보는 비만도 
자신의 키와 체중의 비율을 이용하여 비만 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교

적 객관적이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라고 한다. <표 7>과 같
이 비교적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여 성인의 비만판정에 이용되고, 가장 보편
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신체
지수는<표 8>과 같이 18.5~22.9는 정상, 23~24.9는 과체중, 25~29.9는 
경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 

표 7. 체질량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비만도
BMI = 체중(kg)÷{신장(m)×신장(m)}
이상체중(kg) = 신장(m)×신장(m)×22

출처: 이윤관(2013). 비만과 체중관리. 

표 8.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 형태와 처방
분류 산출된 지수 신체 형태와 처방

저체중 <18.5 마른 체형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
정상 18.5~22.9 표준 체형

과체중 23~24.9 약간 통통한 편
경도비만 25~29.9 다이어트 및 운동요법이 필요함
고도비만 30~34.9 비만처방 및 운동프로그램으로 관리
병적비만 35~39.9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

초고도비만 >40 병적인 비만상태를 넘은 최고도의 비만이므로 의사와 
상담 

출처: 민유정(2013). 현대인의 건강과 운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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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체중 산출법
건강에 유익한 정도의 체중을 표준체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에서 제시한 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표준체중
성별 공  식
남자 표준체중(kg)=(신장-100×0.92)
여자 표준체중(kg)=(신장-100×0.86)

한국체육과학연구원(2013). 표준체중 산출법. 

2.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라틴어 ‘stringer’에서 유래되어 “팽팽하게 되다” 또는 
“단단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말로, 외부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이며 매우 일반적인 표현인 것에 반해, 현
재까지 그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10>은 학자들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대체로 
연구의 목적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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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자별로 구분된 스트레스의 개념
저자(연도) 개념

Selye
(1956)

내․외적 압력에 의하여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특정한 
반응의 총화, 신체적 자원의 소모 정도

McGrath
(1970)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
에서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반응 능력간의 실제적인 불균형

Lazarus
Folkman
(1984)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자원을 혹사시키거나 초과하고 그의 안녕 
감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

Fleming et al.
(1984)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협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과정
Lazarus
(1993)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
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

홍영순
(2012)

인간이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과 행동양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

우종민
강태영
(2004)

괴로움, 두려움, 불안감, 긴장감 등을 느낄 때 인체에서 분비되
는 호르몬들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
생리 현상

스트레스는 물리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캐나다 맥길대학의 
생리학교수였던 ‘한스 셀리에(Hans Selye)’에 의해 의학에 최초 적용 및 40
여 편의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화되어진다. 

Selye(1974)는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eustress)와 나쁜 스트레스
(distress)로 구분하고,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이고,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하였다(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016). 이는 스트레스가 반드
시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대별되게도 경우에 따
라서는 한 개인을 성장․발전하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stressor)’과 ‘스트레스(stress)’로 구분하



- 16 -

고, ‘스트레스원(stressor)’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유발인자, ‘스트레스
(stress)’를 ‘스트레스원(stressor)’에 따른 일련의 반응으로 규정하여 그 원인
과 증상에 대해 명확히 개념화 하였다. 예컨대, 업무로 인한 압박감, 직장상사의 
명령, 교통지옥 등은 직접적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
로 스트레스원에 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불안, 우울, 초조 등과 같
은 신체의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이 되는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물리
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요인들
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에 따라 신체적․정신적․행동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때 지각은 주로 생활양식, 가치관, 성격, 건강, 과거경험 등과 
같은 자기 자신의 내적 원인에 기인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스트레스 유발 
원인 자체보다 개인의 지각과 인지수준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하며, 그에 따
라 신체의 반응 또한 결정되어 진다. 

<그림 1>은 인간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생체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스트레스요인에 따른 스트레스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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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동반되는 필연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현대에는 장기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각종 질병 및 이상행동을 야기하
는 등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노
력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2) 현대사회와 스트레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각종 병폐에 노출되어있다. 그 
원인으로 고도문명의 발달, 과도한 경쟁구도, 빠른 변화와 극도의 전문화 및 
세분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창출이라는 시대적 목표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사회문
제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특히, 과도한 경쟁의 심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데,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는 동물사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대응 메커니즘은 우발적
이고 일시적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비상상황, 즉 극한의 경쟁 상태
에 노출됐을 때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
간들이 이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인
간이 정상적인 생체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만성적으로 억제
하고,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누
적된 스트레스는 인간을 병들게 한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를 축적했지만, 더불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
레스와 긴장 상태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다(뉴스토마토, 2016. 09. 07).

이러한 현대사회의 실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인이 가장 자주 또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는 보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회조사결과’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20.8%이고, 이 중 지난 1년 간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비율
은 50.4%이며, 금연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55.1%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남자 79.0%, 여자 52.3%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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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 경험이 있고,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53.1%)’와 스트레스(41.1%)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활동에 대해 직장생활(73.3%), 전반적인 일상생활(54.7%), 학교생활
(52.9%), 가정생활(42.6%) 순으로 응답했고, 직장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생활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사회’에서 매일 ‘스트레스와의 전쟁’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반드시 동반되는 스트레스
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차단하
려하기 보다는 대응과 반응에 보다 유연하게 임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 및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3.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 비만(obesity)과 스트레스(stress)의 합성어로, 비만인 사

람을 비롯하여 비만이 아닌 사람들까지 비만에 대해 충족되지 않는 주관적 욕
구에 의해 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를 말한다. 

<표 11>은 학자들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종합한 것이다.

표 11. 학자별로 구분된 비만스트레스의 개념
저자(연도) 개   념

조양래
(1997)

비만(obesity)과 스트레스(stress)의 결합어로 비만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총칭한다. 

최성은
(1998)

비만스트레스는 비만과 스트레스의 결합어로 자신의 신체가 비만으로 인
식될 때 한 개인이 받는 압박감을 말한다. 

임영옥
(2002)

비만(obesity)과 스트레스(stress)의 결합어로 비만에서 유래되는 스
트레스를 총칭한다. 

유현숙
(2008).

비만스트레스는 객관적 요구가 주관적 요구와 일치 하지 않을 때 발생하
는 신체 외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 한다.

이주영
김주덕
(2011)

비만 스트레스란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
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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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만스트레스란 신체적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사회
적, 심리적 측면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만스트레스는 비만 수
준에 따라, 혹은 인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만인 자신보다 오히려 
주변 혹은 타인에 의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만스트레스는 마른체형
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표준체중 또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중감량을 시도
하고, 특히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에 전영선
(200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관련 연구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
람들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만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 정연선, 권혜진, 백경아(2016)는 표준체중이나 저체중
인 학생도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등 비만스트레스를 받고 있
다고 하였다. 체중조절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보편적인 외모관리 행동으
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외모
와 함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김현정, 이
명희, 2010). 사회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고 어린 시절부터 대중매체의 영향
으로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받아들인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
을 갖지 못하고 정상 또는 과소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여기는 등 
체형지각과 실제 체형간의 많은 불일치를 나타내어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더 날씬해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다(정승교, 
2001). 

이처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비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불규칙한 식사, 폭식이나 약물복
용 등의 무리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윤영, 2010). 비만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비만에 대해 만연한 사회적 풍조로 인해 다양한 비만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체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도 없이 비만스트레스를 겪
고 있다. 그러므로 양현영(2012)은 성인기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바람
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고 부적절한 체중조절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확
인하여 스스로 비만 관련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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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별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연구대상 저자(연도)

유아
아동

조양래, 1997; 김춘희, 2006; 양희정, 2007; 김지희, 2008; 문재우, 
박재산, 2009; 이지영, 2008; 손미자, 2008; 전숙영, 2008; 최선화, 
2009; 김지희, 2009; 김지희, 2010; 안태종, 2011; 김진실, 2014; 서
혜영, 이도형, 2014.

청소년

김이순, 1999; 김은정, 2002; 권봉안, 2003; 배윤정, 2004; 권지혜, 
2005; 이주연, 2007; 최부영, 최미옥, 2008; 김지연, 2009; 이근일, 
2010; 김일형, 2011; 박혜영, 2011; 이지은, 어성연, 정인경, 김정현, 
2012; 이진숙, 이소영, 노정욱, 2012; 정희윤, 2012; 이  준, 2013; 
박은희, 2013; 윤정민, 2015.

대학생

조선진, 1997; 최성은, 1998; 전영선, 2006; 박복남, 이혜자, 박종선 
2007; 권영숙, 2008, 김미소, 2010; 이주영, 김주덕, 2011; 한지영, 
홍승분 2011; 이현주, 2013; 장제현, 2013; 류현지, 2013; 강양희, 김
경희, 2015; 신철화, 김찬규, 장일용, 이은상, 정대인, 2015; 장제현, 
신규옥, 2015; 최종필, 2015; 한우리, 2015.

성인여성
Ben-Tovim과 Walker, 1991; 정미숙, 2005; 이승현, 2005; 유현숙, 
2008; 하애화, 김정화, 유경숙, 2008; 한인경, 2009; 이윤영, 2010; 
김진희, 2011; 박정언, 2011; 김경희, 2013; 정유영, 이인희, 
2013; 박은희, 박혜령, 2015.

4. 선행연구 고찰

1)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비만스트레스와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연구대상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신체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 과
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만스트레스와 연계
하여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2>는 비만스트레스 연구에서 대상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 21 -

표 13. 유아·아동 대상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조사도구 연구결과 

조양래 
(1997)

초등학교 
(4,6학년)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심후섭(1989)
아동 우울검사지
Ÿ 이회진(1989)
상담요청질문지

Ÿ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 

Ÿ 비만스트레스와 우울증에 학년 간에 차이는 없고, 
비만도, 성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 여자가 남자보다
- 공부를 잘하는 아동보다 못하는 아동이
- 성격이 급한 아동보다 느리고 여유 있는 아동이
-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의 아동보다 비만아
동이 비만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다. 

김춘희 
(2006)

초등학생
(6학년)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조지숙(1992)
자아존중감

Ÿ 비만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다.
Ÿ 비만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고, 표준체중 

아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많다.
Ÿ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 

최선화
(2009) 

Ÿ 비만
   아동
Ÿ 비만
   아동      
  학부모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최선화(2009)
생활환경

Ÿ 비만아동들은 비만도에 따라 식사습관, 식사형
태, 식사내용에 차이가 있다. 

Ÿ 경도비만 아동보다 중등･고도비만 아동아 육류
섭취 횟수, 기름진 음식 횟수가 많고, 경도비만 아동
이 중등･고도비만 아동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Ÿ 생활활동형태는 경도비만 아동보다 중등･고도
비만 아동이 적게 움직이고, TV 시청시간은 
더 많으며, 비만증을 해결하기엔 문제가 있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Ÿ 아동의 비만으로 인해 비만아동 어머니도 스트
레스를 받고, 아동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과 과식이다. 

김진실
(2014) 

비만아동
4-6학년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변미진(2013)
자아존중감

Ÿ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봉산탈춤을 활용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신체에 의한 정
서적 스트레스, 행위적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이 중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를 규명한 연구들을 유·아동, 청소
년, 여대생, 성인여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은 비만스트레
스 연구에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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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청소년 대상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조사도구 연구결과 

김일형
(2011)

중학생 
(남자)

Ÿ 이수현, 현명호
(2001)

스트레스반응척도

Ÿ 넥틴 사고교육과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비만 
청소년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폭식행동과 비만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Ÿ 식욕조절호르몬인(그렐린, 렙틴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박혜영 
(2011) 고등학생 

Ÿ 조선진(1997)
비만스트레스

Ÿ 이민규(1994)
체중감량

Ÿ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극저체중을 희망하는 
비율이 저체중을 희망하는 비율이나 정상체중
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다.

Ÿ 저체중 희망군에 비해 극저체중 희망군은 비
만스트레스에서 ‘내 자신이 다이어트가 필요
하다고 느낄 때 너무 화남’, ‘내체중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 대한 점수가 높다.

Ÿ 극저체중 희망군은 저체중 희망군, 정상체중희
망군에 비해 ‘내 외모 때문에 우울함, ‘내 외모 
때문에 성공할 수 없음’에 대한 점수가 높다.

이  준
(2013) 

Ÿ 비만
  중·고생
  (남·여)
Ÿ 정상
   체중 
  청소년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전규혁(1999)
자아존중감

Ÿ 청소년기에 비만은 비만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정민
(2015)

비만 
중학생
(남·여)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전규혁(1999)
자아존중감

Ÿ 이규미, 김명식
(2008)
학교적응

Ÿ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
하지 않은 집단보다 비만스트레스가 감소한다.

Ÿ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학교적응이 향상된다. 

<표 14>는 비만스트레스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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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는 비만스트레스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표 15. 여대생 대상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조사도구 연구결과 

조선진
(1997) 

여대생  
(479명)

Ÿ 김대봉 외 
(1996)

비만수준
Ÿ Ben-Tovim 

& Walker
(1991)

비만스트레스

Ÿ 대상자들은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한다.

Ÿ 비만수준에 따른 스트레스는 객관적 비만
수준과 인지된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다.

장제현
(2013) 

여대생 
(342명)

Ÿ 최부영, 최미옥
(2008)

비만지식
Ÿ 조양래(1997)

비만스트레스
Ÿ 김선경(2010)

식습관

Ÿ 여대생의 BMI 기준에 따라 체중군을 분류
하여 살펴본 결과, 잘못된 신체상태 인지
로 인해 올바르지 않은 체중조절, 식습관, 
비만스트레스의 요인이 높다.

Ÿ BMI 분류에 의한 체중조절 유·무와 비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류현지
(2013) 

여대생 
(682명)

Ÿ Ben-Tovim 
&

Walker
(1991)

비만스트레스
Ÿ 식품의약품 

안전처(2013)
식습관

Ÿ 체중이 높을 경우, 희망 체중이 낮을 경
우, 의류치수가 클 경우, 이상적 의류치수
가 작을 경우 비만스트레스가 높다. 

Ÿ 저체중에 비해 정상체중과 과체중 및 비만
군일 경우, 체중조절 시도 횟수가 많고 비
만 스트레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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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은 비만스트레스 연구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표 16. 성인여성 대상 비만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조사도구 연구결과 

Ben-
Tovim
Walker
(1991) 

여자 
거식증 
환자

(29명)

Ÿ Ben-Tovim 
& Walker
(1991)

자기신체를 
대하는 태도  

(BAQ)44항목

Ÿ 연령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며 BAQ의 
체지방, 체형 및 하체지방 함량만이 BMI와 
연관이 있다.

Ÿ 태도에 대한 BMI의 영향은 연령과 무관하다.
Ÿ 비만인의 BMI가 평균보다 높았다. 
Ÿ 거식증 환자 대상자는 과체중 여성보다 자신

의 신체를 덜 폄하한다.
Ÿ 신체태도는 현재의 신체와는 실질적으로 관

련성이 없다.

이승현
(2005) 

20대 
여성

Ÿ Garner 
& Garfinkel

(1982)
체형불만족
식사태도

Ÿ Ben-Tovim
 & Walker

(1991)
비만스트레스

Ÿ 젊은 여성들의 MBTI 4가지 성격기질에 따
른 비만스트레스, 체형불만족도, 식사태도는 
차이가 없다.

박정언
(2011) 중년여성

Ÿ Ben-Tovim 
& Walker
(1991)

비만스트레스
Ÿ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2011)

우울
Ÿ 岩⾕ りき

(2002)
삶의 질

Ÿ 그룹운동참여는 우울감을 낮추고, 횟수와도 
관련이 있으며, 삶의 질은 높인다.

Ÿ 장기간 그룹운동참여는 체질량지수를 낮추
고, 삶의 질은 높인다. 

Ÿ 체질량지수, 비만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질
은 상호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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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스트레 검사지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국
외의 Ben-Tovim과 Walker(1991)의 연구와 국내의 조양래(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해 왔다.

여성 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Ben-Tovim과 Walker(1991)의 연구
를 조선진(1997), 이승현(2005), 정미숙(2005), 박복남, 이혜자, 박종선
(2007), 박정언(2011), 김명숙(2015), 박은희, 박해령(2015), 김경진, 나연
경(2016) 등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양래(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김춘희(2006), 김지희(2008), 이지영
(2008), 최부영, 최미옥(2008), 문재우, 박재산(2009), 최선화(2009), 이근일
(2010), 김미선(2011), 김진실(2014), 서혜영, 이도영(2014) 등의 연구자들
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외·국내 비만스트레스 척도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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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로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Ben-Tovim과 
Walker(1991), 조양래(199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국내·외 비만스트레스 척도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대상 요인 연구결과 

국
외

Ben-
Tovim & 
Walker
(1991)

 여자 
거식증 
환자

(29명)

1. 뚱뚱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2. 자기 경멸
3. 힘
4. 몸무게 부각
5. 낮은 체지방 지수의 

매력성
6. 낮은 체지방 지수의 

인식

Ÿ 연령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
았으며 BAQ의 체지방, 체형 
및 하체지방 함량만이 BMI와 
연관이 있다. 

Ÿ 태도에 대한 BMI의 영향은 연
령과 무관하다.

Ÿ  비만인은 BMI가 평균보다 약
간 높았다. 

Ÿ 거식증환자는 과체중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를 덜 폄하한다.

Ÿ 신체태도는 현재의 신체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국
내

조양래
(1997)

초등학생 
(4.6학년) 
(365명)

1. 신체상 불편함에서 
오는스트레스

   (12문항)
2. 비만극복을 위한 

나의 노력(7문항)
3. 비만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9문항)

Ÿ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 

Ÿ 비만스트레스와 우울증에 학년 
간에 차이는 없고, 비만도, 성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 여자가 남자보다
- 공부를 잘하는 아동보다 못
하는 아동이
- 성격이 급한 아동보다 느리
고 여유 있는 아동이
-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의 아
동보다 비만아동이 비만스트레
스와 우울정도가 높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만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점을 지적
함과 동시에 운동으로 인한 비만스트레스의 완화효과를 규명하는 등 문제점과 
개인의 현실적 강구책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지극히 특정 연구의 수
정·보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한계점
을 드러낸다. 따라서 문화, 환경, 성향, 특성,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한 보다 구
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비만스트레스 설문지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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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요인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자 203 35.0

여자 377 65.0

연령
20대 260 44.8
30대 94 16.2
40대 132 22.8

50대이상 94 16.2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이하 112 19.3

대학교졸업(재학포함) 442 76.2
대학원졸업이상(재학포함) 26 4.5

체중상태
저체중 28 4.8
정상 321 55.3

과체중 231 39.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결과 1’에서 확보한 예비문항에 대해 설문에 참여할 조사대상

은 현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성인(20~50대)을 모집
단으로 선정하고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
본추출법 중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설문조사경험이 있고, 사전
에 교육받은 연구보조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에 따른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
실하게 응답했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
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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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개선

운동실천 334 57.6
식단조절 157 27.1

의학적치료 17 2.9
다이어트시술 및 식품 36 6.2

기타 36 6.2

직업

학생 226 39.0
자영업 61 10.5
공무원 27 4.7
교육업 25 4.3
사무직 45 7.8

기타(주부, 무직 등) 196 33.8
질병유무 있다 52 9.0

없다 528 91.0
합계 580 100.0

2. 연구절차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첫째, 척도개발계획수립에서는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예비문항추출에서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문항을 추출한 후, 문항의 적

절성 평정 및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추출한다. 
셋째, 현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자로 하여금 

얻어진 설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함께 KMO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내적 일
관성 검사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모형검증에 앞서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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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문항을 설문화를 실시한다. 

그림 3.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의 연구절차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자

료처리를 실시하였다. 

그림 4.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의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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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의 타당화를 위해 SPSS for Win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문항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문항의 
평균(Mean), 표준편차(SD),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등을 살펴봄으
로서 제거대상 문항을 검토하였다. 

문항특성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항목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rtory Factor 
Analysis)과 이에 앞서 KMO(Kaiser-Meyer-Olkin)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 여부 및 요인구조를 파악한 다음,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문항 내적 일관성을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하위요인 간
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정된 요인구조 및 문항이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
스 검사지 하위요인별 가설적 구성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척
도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Version 18.0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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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문항에 대한 예비문항 개발
1) 예비문항 추출
본 연구에서는 예비문항 추출을 위해 2 차례의 절차를 거쳐 예비문항 추출과정을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표 19>와 같이 서영환, 이현정(2016), 김경희(2013), 이  
준(2013), 박정언(2011), 이윤영(2010), 최선화(2009), 김춘희(2006), 전영선
(2006), 이승현(2005) 등의 비만스트레스 관련연구를 참고로 176문항을 얻었다. 

표 19. 비만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연구주제 출처
서영환이현정(2016)

여대생의 비만스트레스가 섭식장애, 사회적 체형불안 및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김경희(2013) 비만 클리닉 내원 여성의 주관적 체형 인식과 비만 스트레스 고신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  준(2013) 청소년들의 비만도가 비만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정언(2011) 그룹운동참여 중년여성의 체질량 지수, 비만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윤영(2010) 성인여성의 체형인식과 비만스트레스가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최선화(2009) 비만아동의 생활환경 요인과 비만스트레스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춘희(2006) 아동의 비만도와 비만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전영선(2006) 여대생의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승현(2005) 여성의 MBTI성격기질과 체형 불만족도, 식사태도 및 비만관련 스트레스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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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선행연구 예비문항
선행연구 예비문항

01. 나는 달릴 때 숨이 차서 힘들다. 
02. 나는 땀이 많이 나서 힘들다. 
03. 나는 몸동작이 둔해져서 걱정이 된다. 
04. 나는 살이 쪄서 입던 옷이 맞지 않아 싫다. 
05. 나는 운동을 할 때 빨리 지쳐 싫다. 
06. 나는 좁은 곳을 지나가기 두렵다. 
07. 나는 무릎이 자주 아프다. 
08. 나는 배가 계속 나와 짜증이 난다. 
09. 나는 의자에 앉을 때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다. 
10. 나는 잠이 많아져서 싫다.
11. 나는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에 가기 싫다. 
12. 나는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다. 
13. 나는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한다. 
14. 나는 야채를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한다. 
15. 나는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 
16. 나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적도 있다. 
17.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 음식조절로 체중조절중이다. 
18. 나는 의도적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19. 나는 사탕, 과자, 초콜릿을 피하려 한다. 
20.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원망스럽다. 
21. 나는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다. 
22.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23.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24. 나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꼭 나를 놀리는 것 같다. 
25. 부모님이 그만 먹으라고 간섭해서 싫다. 
26.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봐 걱정이 된다.
27.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176문항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124문항을 삭
제하는 과정을 통해 <표 20>과 같이 52문항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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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른 사람들이 내 허리, 배, 대퇴부, 엉덩이 주위에 주름잡힌 살들을 보게    
    될까 걱정된다. 
29.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내 모습 때문에 우울해진다. 
30.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슬퍼진다.
31. 내 생활은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
32. 거울이나 상점 유리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면 안 좋게 느껴진다.
33. 내 체중(신체)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34. 몸매 때문에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
35. 주위에서 나의 몸매에 대해 나쁘게 평한다고 느낀다.
36. 사람들이 나의 외모 때문에 나를 피하는 것 같다.
37. 나는 몸매 때문에 경기나 운동에 참여할 수 가 없다.
38. 나는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낀다. 
39.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
40. 살 찔 것이 두려워 배가 고파도 참는다.
41.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 두렵다.
42. 음식을 먹고 나서 살 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토한다.
43. 살 찔 것이 두려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4. 음식 섭취 시 칼로리를 생각해서 먹는다.
45. 음식이 먹기 싫어 거의 먹지 않는다.
46.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낀다.
47.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48. 체형 때문에 삶의 의욕이 안 생긴다.
49.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0. TV에 나오는 날씬한 연예인들을 보면 내 체형과 비교하게 된다.
51.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 할 수 없다.
52.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한다.

2차 조사는 전문가 25명(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전공교수 및 박사 5명, 운동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설문을 실시하여 125문항을 얻었고, 전문가 집
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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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소속 / 직책 경력

의료
기관

남자 56 의학 박사 D병원/원장 32년
남자 49 의학 박사 C대학병원/교수 25년
남자 57 의학 박사 M산부인과/원장 35년
여자 58 의학 학사 N산부인과/의사 30년
남자 52 의학 석사 K병원/원장 4년
여자 63 의학 박사 K병원/원장 35년
남자 54 의학 박사 M병원/원장 30년
남자 64 의학 박사 J대학/교수 28년
여자 46 간호학 박사 J병원/수간호사 22년
남자 40 의학 박사 D병원/원장 10년

교수
및

박사

남자 39 체육학 박사 J대학/교수 15년
남자 40 체육학 박사 D대학/교수 8년
남자 41 체육학 박사 K대학/교수 7년
남자 38 체육학 박사 J체육회/실장 1년
남자 45 체육학 박사 J체육회/센터장 1년

운동
지도자

남자 29 대졸 W휘트니스센터/팀장 4년
여자 25 대졸 R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1년
남자 24 대졸 S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1년
여자 28 대졸 S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2년
남자 29 대졸 B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3년
남자 26 대졸 B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2년
남자 35 대졸 W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6년
남자 25 대졸 R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2년
남자 30 대졸 B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4년
여자 25 대졸 W휘트니스센터/트레이너 2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얻어진 125문항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81문항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44문항을 추출하였다. 전문가 예비문항 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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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문가 예비문항
전문가 예비문항

01. 편안하게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02.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 사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다.
03.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분노조절 장애와 조울증 증상 등이 있다.
04. 의료기술을 통한 비만해소의 부작용과 비만 해결을 위한 비용의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든다. 
05. 습관처럼 주어진 일을 포기하고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
06. 의료기관의 조언과 상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생활습관의 약물이나 단기적  
    치료법(지방흡입) 등 현실적으로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심리적으로 선호한다. 
07. 운동기능이 떨어진다. 
08. 대중교통 이용이 두렵다. 
09. 살이 쪄서 옷 핏이 살지 않는다. 
10. 몸이 둔해져서 짜증난다. 
11. 거울 속에 비친 내 몸을 볼 때마다 우울하다. 
12.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다. 
13.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싫다. 
14. 옷을 입어도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난다.
15. 비만이 되면 자기 자신이 뚱뚱한지 모르고 나중에 깨닫는다.
16. 타인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이 염려 된다.
18.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19. 가족과 지인들의 놀림에 스트레스 받는다.
20. 식탐이 생긴 자신이 한심하다.
21. 몸매 좋은 사람을 보면 자괴감에 빠진다.
22. 예전에 맞았던 옷이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23.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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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25. 이직하는데도 비만이면 이직이 힘들 것 같다.
26. 자신감 하락 및 자괴감이 든다. 
27. 가족 및 주위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 
28. 더운 여름이 싫다.
29. 매사가 귀찮다.
30.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31.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한다.
32.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다.
33.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다.
34. 적은 체중 증가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느낀다.
35.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다.
36. 근육이 생기면 보기가 좋을 것 같다.
37.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진다.
38. 심혈관,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및 대사성 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으며, 
    발생될까 걱정된다.
39.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온다.
40. 코골이가 심하다. 
41. 정신적 질환이 우려된다. 
4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인다. 
43. 샤워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44. 노년이 외로울 것 같다. 

다음으로는 1차 조사 52문항과 2차 조사 44문항을 조합하는 과정을 실시하였
다. 여기서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표 23>과 같이 총 60문항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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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 2차 조합문항
1, 2차 조합문항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02. 편안하게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03. 외모에 자신이 없어 사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다. 
04.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분노조절 장애와 조울증 증상 등이 우려된다. 
05. 의료기술을 통한 비만해소의 부작용이 염려된다. 
06. 비만 해결을 위한 비용의 스트레스와 중압감 이 든다. 
07. 습관처럼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지방흡입 및 약물 등)을 선호 한다. 
09. 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진다. 
10. 대중교통 이용이 두렵다. 
11. 살이 쪄서 옷 핏이 살지 않는다. 
12. 몸이 둔해져서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13. 거울이나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마다 우울하다. 
14.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든다.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난다.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을 유발한다. 
17. 자기 자신이 뚱뚱한지 모르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 
18. 가족과 지인들의 놀림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 
19. 예전에 맞았던 옷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 
20.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21.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22. 더운 여름이 싫다. 
23. 이직하는데도 비만이면 힘들 것 같다. 
24. 가족·주위사람들이 그만 먹으라고 하거나 다이어트 하라고 한다. 
25.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한다. 
26.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다. 
27.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다. 
28. 적은 체중 증가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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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다. 
30.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진다. 
31. 심혈관,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된다. 
32.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온다. 
33. 코골이가 심하다. 
34.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인다. 
35.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다. 
36. 근육이 생기면 보기가 좋을 것 같다. 
37. 나는 잠이 많아져서 싫다. 
38. 나는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에 가기 싫다. 
39. 나는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다. 
40.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 음식조절로 체중조절중이다. 
41. 나는 의도적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42.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원망스럽다. 
43. 나는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다. 
44.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45.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봐 걱정이 된다. 
46.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47. 다른 사람들이 내 허리, 배, 대퇴부, 엉덩이 주위에 주름 잡힌 살들을     보게 될까 걱정된다. 
48. 연예인이나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슬퍼진다. 
49. 내 생활은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 
50. 내 체중(신체)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51. 몸매 때문에 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든다. 
52. 나는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낀다. 
53.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살 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토한다. 
54.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낀다. 
55.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6.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 할 수 없다. 
57.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한다. 
58. 나는 좁은 곳을 지나가 두렵고, 의자에 앉을 때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다. 
59.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 
60. 음식이 먹기 싫어 거의 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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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의 적절성평정 및 내용타당도
예비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자와 비만관련 연구 유경험자 4명, 총 5명에게 비

만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문항들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평정하는 과정을 실시하
였다. 평정에 있어서 기준은 각 문항내용이 그 문항에 속하는 구성개념을 적합
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의 정도이며, 총 60개의 문항을 각각에 대해 ‘매우 
적절하지 않다’에서 ‘매우 적절하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3점미만의 
문항은 삭제시키는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삭제문항은 17, 22, 36, 59, 60번을 
삭제하였다. 적절성 평정을 통해 얻어진 55문항은 본 연구의 특성상 예측되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5명과 협의를 
통해 3명(83%) 이상 찬반의 기준을 두어, 측정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또한 설문지를 작성할 대상자들에게 문항들의 이해와 
사용된 낱말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내용타당도를 실시하
였다. 기본적인 문항검토는 <표 24>와 같이 Beard & Ragheb(1980)의 기준
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표 24. 문항의 내용 적합성에 대한 평가기준
문항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기준

01. 문항의 내용이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 영역에 속하는가?
02.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한가?

03. 질문의 하위영역에서 질문과 또 다른 질문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회의참가자 전원이 비만스트레스 요인과 관련
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표 25>와 같이 55문항이 최종 예비문항으로 추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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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최종 예비문항
최  종  예 비  문  항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05. 비만 개선을 위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의 부담감 때문에...
07. 습관처럼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09. 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 대중교통 및 식당, 목욕탕 등의 이용이 두렵기 때문에...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12. 몸이 둔해져서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13. 거울이나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마다 우울하기 때문에...
14.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이 염려되기 때문에...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20.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21. 취업 및 이직하는데도 비만이 원인인 것 같아서...
22. 가족·주위사람들이 그만 먹으라고 하거나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23.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할 것 같아서...
24.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25.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26. 적은 체중 증가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에...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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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29. 심혈관,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31. 심한 코골이 때문에...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33.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34.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35.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 등에 가는 것 때문에...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37.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 음식조절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38. 체중걱정으로 인해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44. 타인이 내 허리, 엉덩이, 배, 허벅지 등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45. 연예인이나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지기 때문에...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7. 내 체중(신체)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8. 몸매 때문에 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53.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55. 좁은 곳을 지나가기 두렵고, 의자에 앉을 때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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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의 기술 통계치
문항 M SD Skewness Kurtosis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2.70 1.097 .025 -.715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2.70 1.199 .157 -.905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2.49 1.117 .253 -.865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2.23 1.079 .485 -.624
05. 비만 개선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2.34 1.127 .426 -.778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2.22 1.127 .554 -.638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40 1.102 .387 -.617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2.59 1.149 .237 -.835
09. 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69 1.196 .053 -1.057
10. 대중교통 및 식당, 목욕탕 등의 이용이 두렵기 때문에... 2.28 1.139 .514 -.687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2.91 1.289 .037 -1.083
12. 몸이 둔해져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2.74 1.190 .096 -.965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2.69 1.168 .177 -.841
14.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2.45 1.136 .334 -.745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2.37 1.152 .491 -.620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2.41 1.105 .339 -.796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2.45 1.174 .375 -.829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2.93 1.270 -.008 -1.065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2.86 1.222 .033 -1.005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2.82 1.194 .158 -.883

2.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문항에 대한 적절성 평정과 내용타당도를 

통해 55문항을 얻었고, 이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성
인(20-50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600명을 대상으로 <표 26>과 같이 
평균(M), 표준편차(SD), 첨도(Kurtosis), 왜도(Skewness) 등을 분석하였다. 

평균의 경우 문항의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4.5 이상), 표준편차의 값이 상대적으
로 적은(0.1 이하) 문항을 제거 대상 문항으로 설정하였다(탁진국, 1996). 그 결
과 제거될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문항을 선별하
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였는데, 기준 수치(± 2 이상)에 벗어난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55문항의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예비검사지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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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업 및 이직하는데도 비만이 원인인 것 같아서... 2.43 1.129 .442 -.546
22. 가족, 주위사람이 그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2.51 1.128 .341 -.669
23.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할 것 같아서... 2.63 1.164 .235 -.789
24.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2.47 1.101 .341 -.683
25.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2.50 1.167 .383 -.699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2.62 1.155 .128 -.909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2.86 1.229 -.009 -1.008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2.65 1.200 .198 -.920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2.71 1.211 .123 -.967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2.82 1.228 -.020 -.991
31. 심한 코골이 때문에... 2.30 1.099 .365 -.863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2.98 1.251 -.014 -1.037
33.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2.44 1.126 .320 -.798
34.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2.41 1.115 .441 -.558
35.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 등에 가는 것 때문에... 2.59 1.236 .322 -.915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2.54 1.213 .340 -.853
37. 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2.72 1.181 .150 -.799
38. 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2.69 1.163 .138 -.820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1.98 1.063 .918 .132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2.19 1.110 .589 -.529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2.36 1.150 .465 -.640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2.68 1.186 .181 -.908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2.72 1.172 .117 -.873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2.65 1.183 .242 -.796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2.46 1.156 .430 -.547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2.42 1.148 .478 -.564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2.43 1.116 .364 -.659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2.53 1.137 .309 -.685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2.73 1.182 .140 -.846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2.16 1.117 .699 -.293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2.36 1.140 .503 -.553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2.04 1.092 .727 -.473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2.24 1.123 .527 -.546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2.43 1.162 .419 -.638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2.28 1.169 .58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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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1)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얻어진 55문항에 대해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 모형이 요인수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

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
은 측정변인의 요인에 대해 적재치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직각회전(Varimax)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 수준을 충족하는 요인을 추
출하기 위하여 Barbara(1989)의 요인 적재치 부적합 판정 기준(.40 이하 계
수)과 Hair et al.(1998)의 판정 기준(.50 이하 계수)을 참고하여 요인 적재
값(Factor Loading)이 .50 이하인 문항은 부적합의 기준으로 두었는데, 23번
(여러 스트레스 인해 폭식을 할 것 같아서...) 문항의 적재값이 .489, 12번(몸
이 둔해져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항은 .477, 35번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 등에 가는 것 때문에...) 문항은 .468, 14번(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문항은 .363, 33번(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문항은 .477, 34번(잠이 많아지기 때문
에...) 문항은 .449, 25번(합병증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문항은 
.474, 31번(심한 코골이 때문에...) 문항은 .437, 9번(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항은 .415, 21번(취업 및 이직하는데도 
비만이 원인인 것 같아서...) 문항은 .471, 24번(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문항은 .463, 10번(대중교통 및 식당, 목욕탕 등의 
이용이 두렵기 때문에...) 문항은 .442로 나타나, 총 12문항을 제거하여 43문
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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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성분

1 2 3 4 5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737 .252 .150 .103 .063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05 .239 .156 .131 .165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688 -.048 .289 .115 .255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686 -.048 .120 .309 .283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683 .109 .205 .159 .350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675 .350 .091 .169 .084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668 .017 .249 .145 .350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667 .160 .300 .148 .187
37. 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645 .260 .191 .264 .019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641 .325 .271 .064 .061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601 .439 .096 .206 .042
38. 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600 .311 .181 .209 .016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584 .096 .441 .173 .227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575 .177 .175 .289 .396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555 .444 .122 .166 .243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537 .510 .171 .121 .188
23.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할 것 같아서... .489 .247 .242 .279 .375
12. 몸이 둔해져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477 .080 .358 .311 .388
35.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 등에 가는 것 때문에... .468 .454 .160 .194 .294
14.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363 .313 .200 .358 .338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041 .740 .096 .151 .083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242 .726 .187 .175 .095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192 .725 .106 .082 .134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011 .718 .088 .168 .195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258 .701 .112 .094 .118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067 .701 .105 .186 .210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357 .627 .093 .103 .160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294 .618 .116 .24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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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453 .581 .157 .114 .089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54 .579 .140 .178 .138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479 .559 .145 .134 .013
33.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169 .477 .433 .293 .193
34.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252 .449 .355 .218 .271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292 .203 .790 .076 .084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304 .123 .735 .084 .179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378 .151 .678 .125 .082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371 .220 .534 .255 .290
25.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244 .309 .474 .254 .376
31. 심한 코골이 때문에... .053 .431 .437 .106 .338
09. 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304 .100 .415 .391 .304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01 .276 .048 .622 .225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093 .419 .033 .606 .295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476 .141 .131 .599 .045
05. 비만 개선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214 .407 .194 .589 .172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051 .478 .076 .577 .206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380 -.005 .316 .574 -.150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182 .382 .239 .529 .312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384 .194 .173 .528 .248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357 .312 .172 .179 .572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171 .417 .206 .198 .554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159 .298 .433 .099 .553
22. 가족, 주위사람이 그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364 .344 .207 .213 .540
21. 취업 및 이직하는데도 비만이 원인인 것 같아서... .363 .428 .130 .204 .471
24.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349 .255 .318 .216 .463
10. 대중교통 및 식당, 목욕탕 등의 이용이 두렵기 때문에... .223 .405 .067 .416 .442

Eigen value 10.476 9.063 4.682 4.676 4.318
Variance(%) 19.048 16.478 8.512 8.501 7.852

Cumulative Variance(%) 19.048 35.526 44.039 52.540 6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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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성분

1 2 3 4 5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748 .246 .097 .133 .057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21 .241 .137 .148 .119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709 -.033 .316 .128 .184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703 .117 .176 .210 .296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697 .143 .171 .272 .131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686 .343 .158 .065 .094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680 -.041 .135 .311 .274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674 .024 .169 .263 .336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657 .322 .050 .238 .077
37. 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647 .254 .284 .198 -.085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604 .430 .209 .082 .024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593 .194 .296 .168 .339
38. 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591 .321 .222 .204 -.081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574 .118 .186 .458 .216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565 .439 .196 .134 .139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541 .524 .140 .166 .126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234 .747 .193 .187 .029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033 .744 .140 .077 .098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193 .731 .084 .078 .163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008 .727 .189 .071 .186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252 .720 .115 .127 .055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076 .705 .210 .081 .200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294 .629 .264 .101 .130

2) 2차 탐색적 요인분석
<표 27>의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43문항에 대해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2번(가족, 주위사람이 그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문항의 적재값이 .455로 나타나, 총 1문항을 제거
하여 42문항을 얻었다. 



- 48 -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363 .626 .110 .082 .180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454 .580 .124 .155 .052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59 .576 .197 .130 .082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459 .573 .141 .181 -.056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09 .265 .663 .047 .159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107 .411 .641 .017 .261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462 .135 .626 .154 -.020
05. 비만 개선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220 .401 .607 .161 .172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059 .475 .588 .047 .206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349 -.009 .564 .348 -.165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08 .380 .532 .192 .313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407 .199 .513 .158 .208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272 .218 .086 .801 .109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291 .139 .118 .749 .165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340 .167 .136 .720 .117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374 .244 .271 .529 .261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377 .302 .230 .163 .613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183 .308 .132 .397 .600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7 .414 .230 .163 .577
22. 가족, 주위사람이 그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382 .354 .267 .218 .455

Eigen value 9.296 7.688 4.057 3.435 2.478
Variance(%) 21.619 17.879 9.435 7.988 5.764

Cumulative Variance(%) 21.619 39.498 48.932 56.920 62.684

3) 3차 탐색적 요인분석

<표 28>의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42문항에 대해 3차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번(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
이 나기 때문에...) 문항의 적재값이 .446, 17번(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문항은 .431, 1번(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문항은 .464로 
나타나, 총 3문항을 제거하여 39문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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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3차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성분

1 2 3 4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742 .243 .165 .092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14 .242 .196 .142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699 -.031 .203 .333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694 .141 .310 .169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679 .343 .113 .165
37. 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679 .235 .129 .223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678 .128 .330 .221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654 .318 .262 .043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654 .031 .421 .174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644 .037 .398 .223
38. 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621 .303 .138 .166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611 .423 .089 .196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570 .118 .508 .193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566 .207 .308 .357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565 .439 .179 .205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541 .523 .203 .147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025 .744 .094 .157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258 .737 .158 .173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186 .736 .136 .116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010 .733 .129 .228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267 .715 .119 .107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074 .711 .142 .248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353 .632 .153 .143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302 .628 .132 .276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463 .575 .158 .114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66 .572 .148 .196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485 .559 .126 .097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150 .446 .412 .368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293 .204 .755 .046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306 .130 .731 .094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360 .154 .684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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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127 .339 .631 .261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375 .243 .578 .284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315 .337 .431 .373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113 .414 .096 .683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28 .259 .077 .669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071 .474 .099 .617
05. 비만 개선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240 .394 .185 .613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04 .385 .291 .582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505 .114 .093 .573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413 .198 .213 .529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410 -.043 .202 .464

Eigen value 9.167 7.570 4.306 4.298
Variance(%) 21.827 18.024 10.253 10.232

Cumulative Variance(%) 21.827 39.851 50.104 60.336

4) 4차 탐색적 요인분석
<표 30>의 3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39문항에 대해 4차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39문항을 4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첫 번째 

요인은 ‘주변의식 및 부담’, 두 번째 요인은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세 번째 
요인은 ‘소극적 행동정서’, 네 번째 요인은 ‘질병우려 및 걱정’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50 이상의 적재값을 보였다 하더라도 각 요인이 개념적으로 대표하는 
특성과 어울리지 않게 묶인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 번
째 ‘주변의식 및 부담’ 요인에서는 37번(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
중조절중이기 때문에...), 38번(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
문에...), 두 번째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요인은 39번(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세 번째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은 5번(비만 개선
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8번(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
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네 번째 ‘질병우려 및 걱정’ 요인은 28번(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등, 6문항을 제거하여 총 33문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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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4차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성분

1 2 3 4

주
변
의
식
및
부
담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752 .244 .071 .153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21 .243 .124 .188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714 .047 .322 .199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702 .138 .154 .306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695 .339 .149 .093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688 .118 .219 .321
37. 다이어트 경험 및 현재 음식으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675 .233 .213 .144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665 -.033 .153 .408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657 .032 .208 .385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648 .327 .036 .267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619 .419 .190 .082
38. 체중걱정으로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616 .296 .170 .153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591 .188 .356 .286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577 .429 .208 .162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568 .116 .193 .518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544 .521 .152 .198

자
기
인
식
및
행
동
변
화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029 .738 .191 .093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247 .738 .196 .168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188 .737 .133 .123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008 .726 .259 .121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258 .716 .130 .123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073 .702 .283 .143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357 .632 .152 .139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299 .623 .295 .137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461 .575 .124 .156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71 .574 .192 .139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473 .565 .10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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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극
적
행
동
정
서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136 .380 .709 .086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46 .229 .680 .081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084 .448 .642 .099
05. 비만 개선을 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251 .371 .630 .190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29 .354 .603 .277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508 .113 .538 .112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426 .181 .527 .215

질병우려
및
걱정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273 .218 .052 .783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291 .135 .106 .755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342 .170 .094 .712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371 .240 .293 .591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167 .324 .262 .574

Eigen value 9.043 7.096 3.938 3.923
Variance(%) 23.186 18.196 10.098 10.058

Cumulative Variance(%) 23.186 41.382 51.480 61.538

5) 5차 탐색적 요인분석

4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33문항에 대해 5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이 모형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본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961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13238.416, df=528, p<.001),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MO 값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로서 값(0-1)이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치는 변수들의 상호 독립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치로서 유의확률이 .05
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므로(Hair et al., 1998),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
난 KMO 측도는 .961로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artlett
의 구형성 값은 .001미만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의미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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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5차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성분
1 2 3 4

주
변
의
식
및
부
담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751 .309 .104 .030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736 -.005 .183 .315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15 .306 .145 .095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707 .181 .279 .150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706 .165 .303 .200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700 .010 .376 .139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693 .398 .035 .125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674 .080 .367 .191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647 .376 .240 .001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605 .225 .251 .374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602 .472 .033 .178

표 31.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의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증
표준형성 적절성 측도 Kaiser-Meyer-Olkin .9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x 2) 13238.416

자유도( df) 528
유의확률( p) .000

또한, <표 32>와 같이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520-.768로 .50 이상인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요인의 고유치 값이 ‘주변의식 및 부담’은 7.665,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는 6.920, ‘질병우려 및 걱정’은 3.175, ‘소극적 행동정서’는 3.029로 
‘1’ 이상의 값을 나타났고, 전체변량은 62.997로 63%의 가까운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항목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α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변의식 
및 부담’은 .942,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는 .927, ‘질병우려 및 걱정’은 .828, 
‘소극적 행동정서’는 .83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척도개발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준
인 .70 이상(이학식, 김 영, 1997; Bearden & Netemeyer, 1999; Hair et al., 1998; 
Nunnally & Bernstein, 1994)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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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590 .155 .509 .148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520 .489 .168 .183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182 .755 .176 .209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193 .741 .139 .128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154 .724 .122 .145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065 .716 .160 .267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027 .702 .164 .290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327 .658 .123 .137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243 .650 .143 .304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424 .626 .142 .093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432 .621 .132 .159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418 .611 .126 .093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506 .574 .195 .132

질
병
우
려
및
걱
정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309 .142 .768 .082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300 .236 .746 .016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379 .266 .619 .247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173 .334 .590 .248

소극적행동정서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127 .385 .101 .720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44 .243 .085 .718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071 .463 .124 .603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25 .377 .297 .561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496 .153 .099 .556

Eigen value 7.665 6.920 3.175 3.029
Variance(%) 23.228 20.969 9.621 9.179

Cumulative Variance(%) 23.228 44.197 53.818 62.997
Cronbach's α .942 .927 .828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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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표 33>은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3.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요인 Ⅰ Ⅱ Ⅲ Ⅳ

비만
스트
레스

주변의식 및 부담 1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677*** 1

질병우려 및 걱정 .687*** .579*** 1
소극적 행동정서 .631*** .692*** .544*** 1

***p<.001

분석 결과,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
적 행동정서 하위요인 간에는 정(+) 상관성을 보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요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관련성이 있음을 시
사해 주고 있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간에 .8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매우 높아서 정보의 중복성이 있고(김계수, 2004), .20 이하이면 요인 간에 동
질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엄한주, 1996).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상관치는 문항의 중복성 문제가 없고, 다중공선성과 동질성에 결
여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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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내재된 요
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이다(김계수, 2007).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정된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는 다차원적 구성이 아닌 
단일차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잠재변인과 관찰변인과의 인과관계를 가
정하여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라는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에 대한 타
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항목의 축소에는 용이하나 잠재변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측정 척도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하기
에 다소 무리가 있다(태혜신, 2009). 그리하여 요인구성 과 패턴을 발견하는 탐
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요인구성 및 패턴을 검증하기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33문항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완전한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나의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보고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Byme,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이자승( ), NC( /df)을 분석하였고, 모델과 자료의 
차이를 검증하는 지수 GFI(Goodness-of Fit Index), 표준 부합치 NFI(Normed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와 터커-루이스지수 TLI(Tucker-Lewis Index), 상대적합지수 RFI 
(Relative Fit Index)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은 2578.13(df=589, p<.001)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은 작고 확률값이 크면(p>.10)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χ 2값이 
크고 확률값이 작으면(p<.10) 모델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즉,  값이 유
의적(p=.000)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에 위배되거나 모델의 설
정오차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배병렬, 2007). 그리하여 본 연구의  는 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도에 의해 조정된 지수 NC는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에서 5.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Byme, 1989), 본 연구에서는 4.37로 나타나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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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적합함으로 또 다른 지수(GFI, NFI, CFI, IFI, TLI, RFI 등)로 적합도를 
분석하였는데, GFI=.86, NFI=.91, CFI=.94, IFI=.94, TLI=.93, RFI=.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0’에 가까우면 최악의 모델로 
‘1’에 가까우면 최적의 모델로 해석되는데(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
수는 비교적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원소 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보통 .05 이하의 값을 가질 때, 표집자료에 근거한 모델이 모집단을 적합하게 설명
한다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53로서 비교적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
고, RMSEA는 중앙값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를 알아보는 지수로서 .10 이하이
면 비교적 자료를 잘 적합 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086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
구에서 설정한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에 대한 모형이 전반적으로 적합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확인적 요인 모델의 적합도 평가 지수
문항 Chi-Square NC GFI NFI CFI IFI TLI RFI RMSEA RMR

33개
2578.13
(df=589, 
p<.001)

4.3
7 .86 .91 .94 .94 .93 .89 .086 .053

<표 35>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얻어진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들과 이에 해
당되는 모든 문항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로계
수를 통해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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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P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

주변의식
및
부담

1.000 - - -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 1.054 .057 18.525 ***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 1.004 .052 19.382 ***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 1.081 .055 19.774 ***

20.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 1.053 .052 20.259 ***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 1.044 .056 18.646 ***

.987 .052 18.981 ***44.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
1.033 .054 19.274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
.983 .052 18.802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
.984 .051 19.183 ***13.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

45.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 .908 .051 17.680 ***

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 1.019 .054 18.820 ***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 .936 .054 17.313 ***

53.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

자기의식
및
행동변화

1.000 - - -
55.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 .996 .050 19.947 ***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 .881 .048 18.257 ***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 .809 .048 16.807 ***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 .876 .049 17.998 ***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 .939 .050 18.935 ***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 .949 .049 19.370 ***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 .950 .049 19.247 ***

47.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 .946 .048 19.861 ***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 .940 .050 18.686 ***

48.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 .972 .048 20.055 ***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 질병우려및걱정

1.000 - - -
29.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 1.022 .056 18.128 ***

26.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 .970 .054 18.052 ***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려 때문에... ⇐ .771 .052 1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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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 소
극
적
행
동
정
서

1.000 - - -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 1.050 .060 17.618 ***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 .965 .060 16.013 ***

07.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 1.005 .059 17.093 ***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 .974 .064 15.154 ***

주변의식 및 부담 ⇔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576 .050 11.434 ***

주변의식 및 부담 ⇔ 질병우려 및 걱정 .641 .057 11.327 ***

주변의식 및 부담 ⇔ 소극적 행동정서 .498 .047 10.691 ***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 질병우려 및 걱정 .537 .051 10.471 ***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 소극적 행동정서 .559 .049 11.481 ***

질병우려 및 걱정 ⇔ 소극적 행동정서 .475 .048 9.88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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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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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설문화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
변
의
식
및
부
담

01.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자기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는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는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
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는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
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
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에 대한 설문화

본 연구에서는 <표 36>과 같이 4개의 요인(‘주변의식 및 부담’ 요인은 13문
항,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요인은 11문항, ‘질병우려 및 걱정’ 요인은 4문
항,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은 5문항), 3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
레스 검사지를 설문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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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인
식
및
행
동
변
화

01. 나는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
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
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6. 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는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8. 나는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는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몸매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
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질
병
우
려
및
걱
정

01. 나는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
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적은 체중 증가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같
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 염
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소
극
적
행
동
정
서

01. 나는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는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
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05. 나는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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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실질적
이고, 구체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요인별 함축된 의미에 따라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적 행동정서’라고 명
명하였으며, 도출된 문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주변의식 및 부담

‘주변의식 및 부담’ 요인은 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
신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할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즉 타인중심적 관점과 시각 및 그로 인한 부담의 차원의 문항으
로 구성된 특징을 보인다.

우선 주변의식으로 인한 비만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은 ‘자기 관리가 되
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즉 타인을 의식하거나 주변의 평가를 의식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에 정희윤(2012)은 신체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비만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은희(2004)는 타인도 자신만큼 자기에게 관
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신체외모에 대
한 타인의 반응과 피드백,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남수정, 박종호(2012)는 지나친 주변의식은 우울감과 무
력감이 발생시켜 외부환경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소원
현(2000)은 반복적 체중조절의 실패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체중조절 
사실을 숨기거나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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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담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는 문항들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
는 걱정 때문에...’,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기 때문에...’,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
동시간이 싫기 때문에...’와 같은 문항들을 들 수 있는데, 최종필(2015) 등의 연
구는 이러한 내용을 지지해주고 있다. 즉 부담에 관한 문항들은 자신에 대한 의식
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비만으로 야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스트레스이자 
개인과 타인이 공감하는 비만에 대한 보편적인 불편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의식 및 부담’ 요인은 문화적 성향을 반영코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
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개인을 타인과 상호 의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생활에서의 타인의 영향을 강조(박소훈, 2004)하는데, 많은 비교문화 학자
들은 개인이 자아(self)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방식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
화성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류승아, 2010;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고 하였다. 때문에 한 개인의 비
만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자신의 건강과 안녕의 차원에서 해석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성향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는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문화성을 가진 나라와는 분명 다를 것이며, 기존 연구가 가질 수 있
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2.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는 ‘주변의식 및 부담’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다. 타인보다는 내 외모에 대한 내적갈등과 이상적 신체를 위한 절제된 행동을 
요구하며, 주로 비만에 대한 개인적 스트레스와 그로인해 행동변화를 요구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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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곳
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
각 때문에...’,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와 같
은 문항들은 비만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스트레스 내용을 함축한다. 즉 자기지
각과 평가에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수용하기보다 비관적, 소극적, 
부정적으로 기각하는 태도에 관한 문항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인식 후 나타나는 행동변화와 관련된 문항은 ‘성격이 점점 거칠
어지기 때문에...’,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등이 있다. 이는 자
신의 비만에 관한 문제를 인식한 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부정적 형태로 변화
시키는 내용과 관련된다. 즉 내제된 욕망에 대한 분출이 소극적이고 극단적인 형
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비만스트레스가 소극적 또는 거친 성격으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히스테리 등을 유발하고(정형준, 2002), 스스로 구토를 유발하거나(Moses, 
1990),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김정민, 이세진, 2010)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양
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비만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장기적일수록 한 개
인의 정서를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고 자기 굴레에 갇히는 정신·심리적 만성질
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질병우려 및 걱정

‘질병우려 및 걱정’ 요인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혹은 질환에 
대한 내용들로, 비만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걱정과 불편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요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내용은 ‘부위별 관절 손상’, ‘대사성 증후군’, 
‘호흡계 질환’ 등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문항들은 비만과 각종 만성 퇴행성 질
환과의 관련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위별 관절 손상’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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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1998)는 청소년기 비만은 근골격계질환 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심혈관
계질환 및 관절염 등과 같은 성인병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비만인 경
우 육체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및 뇌혈관 질환, 호흡 장애, 
관절 질환, 성기능 장애 등의 원인이 되고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불임증 ,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각종 부인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하였다. 즉, 
비만은 척추상태를 안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에 과부하를 주어 퇴행성관
절염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의학적인 근거에 따르자면 체중 
1kg가 늘어 날 때 마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3-5kg,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은 7-8kg 증가하며, 이러한 비만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2차성 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둘째, ‘대사성 증후군’에 대해서 Storlien et al.,(1996)은 비만이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대사
증후군(metabolism syndrome)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내장지방의 증가는 인슐
린 저항성 유발은 고인슐린혈증, 고혈압, 고지혈증, 제2형 당뇨 등의 대사성증후
군을 일으킨다(Reaven, 1988; 김선미, 2004)고 하였다. 또한 이연주(2005)는 
복부비만은 주로 내장에 비만이 많은 형태로 심혈관계 질환의 선행질환이 되고, 
내장지방이 많게 되면 대사질환의 발병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2010)는 비만이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의 만성질환인 생활습관
병을 증가시켜 합병증들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셋째, ‘호흡계 질환’에 대해 Jagannathachary과 Kamaraj(2010), Zimmet 
et al. (2005) 등은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체내 지방량이 
정상 범위보다 더 증가한 상태로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골관절염,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채정룡, 문용식(1996)은 비만은 지구
력 운동에 장애가 되며, 신체활동의 능력이 저하되고, 심폐계에 주는 과중한 부
담으로 호흡계 질환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맹점은 비만에 대한 신체적, 병리적 차원
의 문제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직
접적인 건강상의 질병 문제와 질병으로 야기 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양상을 
들 수 있다는 것이며, ‘질병우려 및 걱정’ 요인에 구성된 문항은 비만과 관련
된 각종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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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극적 행동정서

마지막으로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은 ‘질병우려 및 걱정’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앞선 ‘질병우려 및 걱정’이 비만에 대한 신체 병리적 차원의 
특징을 가진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면, ‘소극적 행동정서’는 정신·심리 병리
적 차원에 대한 내용을 함축한다. 즉 비만스트레스로 인해 위축된 심리와 불안정
안 정서를 갖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심리적 차원의 질병과 더불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와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와 같은 문항은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이창섭, 남상우(2014)는 비만이 한 개인의 심리적 위험을 야기하
고, 우울 및 불안과 관계가 있으며(De Wit et al., 2009; Scott et al., 2008; 
Sachs-Ericsson et al., 2007),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불만족은 불안과 우
울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하였다(Azarbad & 
Gonder-Frederick, 2010). 특히 비만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
증에 걸릴 확률은 2배 이상 높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자
신의 체중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이현주,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만스트레스가 가지는 심리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만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극적 행동양상 자체가 아니라, 이
러한 행동 패턴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서, 즉 심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굳게 믿는 자신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
존감, 자신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신에 대한 내
면의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만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으로 불
특정한 상황과 맞닥뜨리어 건강한 자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평
가를 유도하고 성취지향적 행동을 위축시킨다. 결국 이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
관계에 소극적이거나 개인정서와 심리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람과 상황에 배타적
인 성향을 보인다(한지영, 홍승분, 2011).

Jo(1997)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비만을 초
래하고, 이는 다시 자존감의 저하와 부정적인 신체상 및 대인관계 기피와 같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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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사람이 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체중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수치감과 죄의식으로 강한 열등감, 신체적 손상, 자아개념의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Heo, 1996; 신혜숙, 백승남, 2003). 결과적으로 비만에서 벗어나
고자 노력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더 큰 심리
적 허탈감으로 이어지며, 설사 성공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지 모르는 비
만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굴레인 것이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비만으로 인한 심리·정신적 문제를 책임적 차원에서 논
한다. 즉 “비만이 개인의 의지 탓이냐” 아니면 “사회문화적 환경 탓이냐” 사
이에서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에 책임을 묻기에 우리사회는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고(전영선, 2006; 대한비만학회, 2008), 
자신의 원래 체형보다 스스로를 비만하다고 생각하며(조선진, 1997; 김옥수, 윤
희상, 2000; 전영선, 2006; 이현주, 2013), 주위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살찐 
편이라고 평가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정희윤, 2012)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사
회적 인식과 풍토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
만을 개인의 의지나 잘못으로 치부하는 현 시대의 신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반
증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책임도 배제될 수 없
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명숙(2003)은 사회적 인식과 현상에 따른 무리한 비만관리로 인하
여 사회적 단절이나 우울증, 실직 등 자기존중감이나 자신감의 심각한 저하를 초
래할 수 있고, 정영남(2000)은 사회풍토에 비해 비만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로 인해 열등감이 증가되어 자아존중감이 감소되는 등 
대인관계와 인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가지며, 유현숙(2008)은 사회・
문화적 풍토가 심리적 차원의 문제들을 자극시켜 충동적으로 다이어트를 유발한
다는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비만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비단 성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
동・청소년비만은 성인의 경우보다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조
양래(1997)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울수준이 높고, 김주혜(1993)는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심리・정서적 문제
가 훨씬 심각하여 인성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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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대인관계 장애, 또래 집단으로 소외감 및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연
구결과를 통해 비만이 건강한 신체를 꿈꾸는 모든 인간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만스트레스는 자체가 가진 심각성보다 문화
적 풍토로 인해 조성된 조작적 표상이 오히려 심각한 정신·심리적 문제를 조장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정신건강과 사회적응문제
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올바른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변
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적 행동정서’는 비만스트레스와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고,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며, 비만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
인적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강도와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및 관공서 등을 포함해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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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비만스트레스에 대해 보편적 검증이 가능한 검사지 개발이라는 취
지에서 시작한다. 즉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검사지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 성인의 비만스트레스 검사지는 ‘주변의식 및 부담’, ‘자기인식 및 행동
변화’, ‘질병우려 및 걱정’, ‘소극적 행동정서’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첫째, ‘주변의식 및 부담’ 요인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뚱
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타인이 내 신체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변
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
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거울,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 우울하
기 때문에...’, ‘연예인,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우울감이 들기 때문에...’,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
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자기인식 및 행동변화’ 요인은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곳을 지나기 두렵고,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
서...’,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
문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과식
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체중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
에...’,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몸매 때문
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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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병우려 및 걱정’ 요인은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
에...’, ‘다양한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적은 체중 증가
로 몸의 컨디션이 나쁠 것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
환 염려 때문에...’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소극적 행동정서’ 요인은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
어 있기 때문에...’, ‘외모로 인해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
에...’,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감 때문에...’,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
에...’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에게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타인, 자신, 질병, 심리·정서
적 차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굳이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점은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주변의식 및 부담’이 크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또는 ‘공동체’의식으로 통용되는 집단문화
와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을 강조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
히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의 비만스트레스는 우리나라의 문
화기저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적 형태에 근거하며, 집단에서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비교를 통해 실제 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비만스트레스에 대
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과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안적 접근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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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결과 1」 개방형 설문지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서는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 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만에 관하여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계신 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08.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성  명 : 이 현 정
                         연락처 : 010 - 3370 - 3841
                         E-MAIL : 627-33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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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설문지 작성요령>

1. 귀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떠
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비만으로 인한... 혹은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아래의 의견란에 5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2.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비만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느낄 수 있으며, 그 이유와 요인 또한 다양할 수 있습
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고유한 생각을 충분히 생각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 문>
Ÿ 땀이 많이 나서 힘들다.
Ÿ 살이 쪄서 입던 옷이 맞지 않아 싫다. 
Ÿ 목욕탕, 수영장에 가기 싫다. 
Ÿ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Ÿ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한다. 

3. 의견은 간략하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간단한 설명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 의 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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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3. 귀하의 직업은?
  ① 의사     ② 교수     ③ 운동지도자(PT트레이너)

4. 귀하의 최종학력은?              

5. 귀하의 소속은?              

6. 귀하의 직책은?              

7. 귀하의 근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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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결과도출을 위한 설문지

설   문   지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서 얻게 된 자료는 통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오직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16년   09월   10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성  명 : 이 현 정
                          연락처 : 010 - 3370 - 3841
                          E-MAIL : 627-33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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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스트레스 검사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만에 대하여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ƒ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 ‚ ƒ „ …

02.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 ‚ ƒ „ …

03. 외모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 ‚ ƒ „ …

04. 분노조절, 조울증 등,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 ‚ ƒ „ …

05. 비만 개선을 위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 ‚ ƒ „ …

06. 비만 개선을 위한 비용의 부담감 때문에... � ‚ ƒ „ …

07. 습관처럼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 ‚ ƒ „ …

08. 단 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때문에... � ‚ ƒ „ …

09. 운동할 때 빨리 지치는 등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 ƒ „ …

10. 대중교통 및 식당, 목욕탕 등의 이용이 두렵기 때문에... � ‚ ƒ „ …

11. 살이 쪄서 옷 핏이 나지 않기 때문에... � ‚ ƒ „ …

12. 몸이 둔해져서 매사가 귀찮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 ‚ ƒ „ …

13. 거울이나 상점유리에 비친 내 몸을 볼 때마다 우울하기 때문에... � ‚ ƒ „ …

14.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 ‚ ƒ „ …

15. 땀이 많이 나서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 ‚ ƒ „ …

16.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계 질환이 염려되기 때문에... � ‚ ƒ „ …

17. 가족과 지인들에게 놀림을 들을 때... � ‚ ƒ „ …

18. 예전에 맞았던 옷이 안 맞을 때... � ‚ ƒ „ …

19. 주변에서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 � ‚ ƒ „ …

20.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 ‚ ƒ „ …

21. 취업 및 이직하는데도 비만이 원인인 것 같아서... � ‚ ƒ „ …

22. 가족·주위사람들이 그만 먹으라고 하거나 다이어트 하라는 것 때문에... � ‚ ƒ „ …

23.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할 것 같아서... � ‚ ƒ „ …

24. 업무환경으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 ‚ ƒ „ …

25. 합병증(심장병)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 ‚ ƒ „ …

26. 적은 체중 증가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에...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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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기 싫기 때문에... � ‚ ƒ „ …

28. 많이 먹으면 금방 힘들어 지기 때문에... � ‚ ƒ „ …

29. 심혈관,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 대사성 증후군이 걱정되기 때문에... � ‚ ƒ „ …

30. 허리, 무릎 통증 등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 ‚ ƒ „ …

31. 심한 코골이 때문에... � ‚ ƒ „ …

32. 옷 사러 갈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 ‚ ƒ „ …

33.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노년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 ‚ ƒ „ …

34.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 ‚ ƒ „ …

35. 살이 쪄서 목욕탕, 수영장 등에 가는 것 때문에... � ‚ ƒ „ …

36. 살이 쪄서 신체검사나 운동시간이 싫기 때문에... � ‚ ƒ „ …

37.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 음식조절로 체중조절중이기 때문에... � ‚ ƒ „ …

38. 체중걱정으로 인해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 ‚ ƒ „ …

39.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움 때문에... � ‚ ƒ „ …

40.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에... � ‚ ƒ „ …

41.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 ‚ ƒ „ …

42.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뚱뚱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 ‚ ƒ „ …

43.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 ‚ ƒ „ …

44. 타인이 내 허리, 엉덩이, 배, 허벅지 등의 살들을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 ‚ ƒ „ …

45. 연예인이나 날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기분이 우울해 지기 때문에... � ‚ ƒ „ …

46. 내 생활이 외모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 ƒ „ …

47. 내 체중(신체)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 ‚ ƒ „ …

48. 몸매 때문에 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 ‚ ƒ „ …

49. 사진 찍을 때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 ‚ ƒ „ …

50.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 ‚ ƒ „ …

51. 과식한 후에 심한 죄책감과 혐오감을 느낄 때... � ‚ ƒ „ …

52. 체형(비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 ‚ ƒ „ …

53.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 ‚ ƒ „ …

54.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 ‚ ƒ „ …

55. 좁은 곳을 지나가기 두렵고, 의자에 앉을 때 자리가 좁으면 내 탓 같아서... � ‚ 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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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통계학적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3.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대학교 졸업(재학포함)   
   ③ 대학원 졸업이상(재학포함) 

4. 귀하의 체중 상태는? 
   ① 저체중   ② 정상   ③ 과체중 

5. 귀하의 비만 개선 방법은? 
   ① 운동실천   ② 식단조절   ③ 의학적 치료   
   ④다이어트 시술 및 식품    ⑤ 기타

6.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교육업   ⑤ 사무직   ⑥ 기타(주부, 무직 등)

7. 귀하의 질병 유무는?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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